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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자동차 경주가 년 스위스 자동차 경주장에서 열렸습니다1980 .

상금의 규모가 큰 만큼 출전 선수들 모두가 내로라 하는 세계적인

레이서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스위스 선수와 이탈리아 선수는 최강의 라이벌로

꼽혔습니다.

이윽고 출발 신호의 깃발이 휙 내려졌고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과연 사람들의 예상대로 선두에는 스위스와 이탈리아가 나란히

나섰습니다.

그러나 골인 지점이 얼마 남지 않은 코너에서 이탈리아가

발군의 저력을 발휘하여 스위스를 제치고 앞으로 튀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앞서 가던 이탈리아의 차가 방호벽을 무섭게,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이제 누가 보아도 승리는 분명히 스위스 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스위스 차가 급제동 소리와 함께 사고 차 곁에

멎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선수가 차의 비상용 소화기를.

꺼내 들고 이제 막 화염이 일기 시작한 이탈리아 차로 달려가서

불을 껐습니다.

이탈리아의 부상 선수는 이내 달려온 구급차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다른 차들이 이미 골인 선을 통과했습니다.

그 후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날의 우승자들도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쟁자의 생명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우승을 과감히 포기한

스위스 팀의 위대한 레이서 필립 루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

자동차 경주 애호가들의 가슴 속에 진정한 금메달리스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날 그가 보여준 용기야말로 예수의 작은 실천이 아니고' '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승리자와 패배자 진정 큰 것과! ,

작은 것의 가치를 우리는 너무 자주 혼동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음의 눈 말씀의 눈 대신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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